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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US beef consumption 
intention in the future, to identify the causes of US beef import growth and to derive 
implications and strategies for domestic beef producers. Since the KORUS FTA was 
signed in 2012, US beef imports in 2017 totaled 379,064 tons, an annual increase of 3.5 
percent. US beef import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due to cuts in FTA tariffs and 
changes in consumer preferenc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utilized a sample of 3,290 
grocery purchasers from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s 2016 Food Consumption 
Behavior Survey. The analytical method used the Ordered Logit Model to analyze what 
factors influence a consumer's subjective evaluation. As a result, the major factors 
affecting US beef consumption intention in the future are price, taste and safety. In 
particular, it has to do with the recent surge in U.S. imports of good-tasting chilled meat. 
Because chilled meat does not differentiate the market from Hanwoo beef produc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have differentiated taste and low price through cost reduction. By 
age and family group, people aged 30 - 40 years and single-person households are the main 
consumption group.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arketing strategies 
for producers such as rational pricing, safety, taste promotion, and small-scale sales to extend 
the demand for Hanwoo beef in the younger generation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beef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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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12년 한·미 FTA 체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총 38만 톤으로 나
타났다. 이는 발효 전년(2011년) 대비 23.2%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3.5%씩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2017년 미국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46.8%를 차지하였으며 발효 전년(2011년) 대비 9.3%p 증
가하였다. 이처럼 FTA 협정관세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소비자의 향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 의향을 살펴보고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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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분석된 원인을 통해 한국의 한우 생산 농가가 수입쇠고기와의 경쟁에서 어
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산 쇠고기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이 쇠고기 및 식
품을 구입할 때 어떤 요인을 고려하는 지 살펴보았다. 2003년 미국산 광우병 파동은 한국 소비자의 쇠고기 소비에 대한 
안전성 및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켰으며 안전성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
각되고 있는 상황이다(Verbeke and Vackier 2004; Woo et al., 2009; Han and Lee, 2010; Kim et al., 2014; Kang and Song, 2015; 
Ares et al 2016; Chang and Kim, 2016). 맛에 대한 요인도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는데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
타났다(Alpert et al., 2005; Han and Lee, 2010; Lee et al., 2012; Kim et al., 2014; Font-i-Furnols and Guerrero, 2014; Kang and Song, 
2015; Chang and Kim, 2016). 그러나 Verbeke (2006)의 연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맛과 건강을 타협하는 경향
이 나타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가격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수입산과 국산 쇠고기 소비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Kang and Song, 2015; Chang and Kim, 2016) 본 연구에서는 가격이 향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적인 요인도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젊
은 세대의 선호도가 쇠고기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으며(Vermeir and 
Verbeke, 2006; Hamari et al., 2016), Chang and Kim (2016)의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구입량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용량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분석결과, 용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일수록 높은 등
급의 쇠고기와 국내산 쇠고기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변수를 직접적으로 사
용하여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요인은 세대별로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선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최근 상황을 반영해 1인가구와 나이변수를 새롭게 추가하여, 급증하고 있는 미국산 쇠
고기 소비증가의 새로운 원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리커트 척도로 조사된 설문지 분석에 널리 이용되는 
McFadden (1973, 1984)의 순위 로짓 모형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는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에 대한 순위를 종속변수로 하
여 설명변수가 이러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현시선호이론(Revealed Preference Theory)의 가정에 근거
한 분석방법이다.

Materials and Methods

쇠고기 산업 동향

FTA체결을 통해 한국의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쇠고기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2000년 대비 59.3% 증가한 38만 톤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등 질병과 국제사료가격의 요인들은 한국의 쇠고기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쇠고기 자급률은 증감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2월말 미국의 광우병 발생은 국내 수입을 금지시
켜 자급률을 44.2%로 상승시켰고(2004년), 2010년 11월말 국내 구제역 발생은 자급률을 하락 시켰다. 또한 2012 - 2013년 
미국의 심한 가뭄에 의한 국제사료가격상승은 자급률을 상승시켰다(Fig. 1).

국가별 쇠고기 수입액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 미국산 쇠고기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 말 미국 내 광
우병 발생으로 수입금지조치가 결정된 후 수입선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전환되었다. 2004년 이후 최근까지 호주산 쇠고
기는 한국 쇠고기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위였으나 2016 - 2017년 호주 내 쇠고기 생산량 감소로 수입액이 감소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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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006년 9월 수입재개 승인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체결로 주요 쇠고기상
품의 관세가 2026년까지 15단계에 걸쳐 철폐되는 것으로 양허되었다(2018년 협정관세율 21.3%)(Table 1). 또한 광우병 파
동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체는 프로모션 판매 및 홍보 강화 등으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마케팅과 가격 인하는 한국 소비자의 인식 변화로 나타나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2000년 미국산 쇠고기의 부위별 수입액비중을 살펴보면 냉동갈비가 56.6%로 가장 높았으며, 냉동정육(39.7%), 냉장육
(3.7%)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프리미엄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냉장육의 수입증가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2017

년 미국산 냉장육 수입 비중은 30.9%로 2000년 대비 27.2%p 증가하였다(Fig. 3).
이러한 냉장육의 수입비중증가는 소비자선호도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민소득의 증가, TV 방영, SNS 

등의 문화컨텐츠 활성화가 소비트렌드를 가격중심에서 맛, 품질 중심으로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본부가 매년 실시하는 소비자조사(KREI, 2017) 결과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의 구매경

험은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6년 급증하여 64.8%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미국산 대비 한우 
등심 지불의향금액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한우 가격이 2.73배 이하인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하겠다고 응답
하였다(Fig. 4). 즉, 미국산쇠고기의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우의 가격하락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미국산 쇠고기의 경쟁력이 날로 강화되는 상황 속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선택요인을 분석하여 국산 
쇠고기의 경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Table 1. Beef concession of Korea-U.S. FTA.

Division staging Contents 2018 Preferential Tariff
Fresh beef (0201300000)
Forzen rib (0202201000)
Frozen beef (0202300000)

H Goods shall be removed in fifteen equal annual stages 
beginning on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such goods shall be duty-free, effective 

January 1, 2026.

21.3%

Adapted from FTA Power, Korea (www.fta.go.kr).

Fig. 1. Beef Supply-Demand and Self-Sufficiency. Adapted from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2018 
(https://www.q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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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eef import trend by country. Adapted from Korea Trade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2018 (http://
www.trass.or.kr).

Fig. 3. US beef import trend by parts. Adapted from Korea Trade Statistics Promotion Institute. 2018 (http://
www.trass.or.kr).

Fig. 4. Experience and willingness to pay for US beef. Adapted from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7. Agricultural Outloo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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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 소비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순위 로짓 분석(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소비의향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응답자들은 주관적 평가로서 ‘반드시 
먹을 것이다(5점)’에서 순차적으로 ’절대 먹지 않을 것이다(1점)’ 순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은 주관적 평가로서 개인별로 각 
점수가 의미하는 절대적 점수는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설문 응답 시 주로 이용되는 모형으로 순위 로짓 모형과 순위 프
로빗 모형이 있다. 프로빗 모형의 경우 누적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로짓 모형의 경우 로지스틱 분포의 확률분포함수를 가
정한다. 로지스틱 분포는 정규분포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며 예측확률이 거의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빗 모형과 거
의 차이가 없으나 계산의 편의상 로짓 모형을 이용하였다.

순위 로짓 모형은 McFadden (1973, 1984)에 의해서 multinominal logit model로 처음 제시되었으며 이론적 검증(McFadden, 
1987)을 통해 현재 순위 로짓 모형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국내에서도 순위 로짓 모형을 분석하여 정책과 상품 만족 및 선
호에 대한 분석이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Choi et al., 2007; Woo, 2009; Lee and Goh, 2011; Kim et al., 2012).

U V*
i i ij j je= + 		 	 	 	 	 	 	 	 	 	    (1)

식(1)은 순위화된 종속변화와 설명변수들과 관계를 가정하고 있으며 관찰 불가능한 응답 변수 U*
ij 는 설명변수들과 계

수들의 선형결합으로 구성되는 체계적인 부분과 확률적인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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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는 첫 번째 순위에 대한 확률은 주어진 것으로, 두 번째 순위의 선택은 나머지 J-1개의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때 1순위 항목이 선택된 후 다시 1순위 항목을 선택하는 것은 일종의 조건부 확률로 작용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식(3)
을 통해서 마지막 J항까지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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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4 식품소비행태조사」와「2016 식품소비행태조사」자료(KREI, 2014, 2016)를 
이용하였다.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식품소비행태조사는 일부 표본을 집계구로부터 추가적으로 추출하고 기존
의 표본조사구들을 활용하여 혼합 표본을 설계하고 있으며 공신력 있는 소비자 행태조사로 알려져 있다. 식품소비행태
조사의 목표는 급변하는 사회여건과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식품소비행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농식품 생산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식품만족도를 향상 시키는 것이며 다양한 분야의 식품소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
구에 이용된 2016년 식품소비행태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75세 미만인 주구입자이며, 조사는 2016년 5월 16일부
터 7월 29일까지 이루어졌다. 분석 대상 표본은 총 3,290명이다.

응답자의 81.0%는 도시에 거주하며 나머지 19.0%는 농촌에 거주한다. 가구원수는 2인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1, 3, 
4, 5인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 원대가 20.9%로 가장 많았고, 500만 원대 이상은 16.5%였다. 성별
은 여자가 90.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26.1%, 50대가 26.6%, 40대가 26.3%, 30대 이하가 21.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0%가 고졸이상, 25.0%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나타냈다(Table 2).

분석에 사용한 향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의향에 대한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쇠고기 구입 시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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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scrimination variable statistics on beef consumption.
Sector Variable description Average Standard deviation Median Minimum Maximum
Price focus Yes = 1, No = 0 0.118 0.323 0 0 1
Flavor focus Yes = 1, No = 0 0.330 0.470 0 0 1
Safety focus Yes = 1, No = 0 0.128 0.334 0 0 1
Quality focus Yes = 1, No = 0 0.347 0.476 0 0 1
Single household Yes = 1, No = 0 0.179 0.383 0 0 1
Health concerned ①Never ②May not ③Not sure 

④May ⑤Must
3.847 0.557 4 1 5

Age Respond ent’s Age 50.765 12.525 50 19 84
Hanwoo preference Mainly purchased beef

①Hanwoo ②or not
0.858 0.349 1 0 1

US beef preference Future willingness to eat US beef
①Never ②May not ③Not sure

④May ⑤Must

2.939 0.958 3 1 5

Adapted from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6.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2016.

Table 2. Effect demographics of main buyers.
Division Sample Ratio (%)
All Samples 3,290 100.0
Residence Dong 2,605 81.0

Eup, Myeon 685 19.0
Number of household members 1 588 28.1

2 1,189 28.4
3 764 21.4
4 658 19.1

More than 5 91 3.0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Less than 0ne millon won 340 11.2

Level of one millon won 476 15.4
Level of two millon won 613 20.9

Level of three millon won 719 20.7
Level of four millon won 553 15.2
Level of five millon won 386 11.0
Level of six millon won 203 5.5

Sex Male 320 9.7
Female 2,970 90.3

age 20s 112 3.4
30s 578 17.6
40s 865 26.3
50s 876 26.6
60s 619 18.8

More than 70s 240 7.3
education Preschool 171 5.2

Middle school 652 19.8
High school 1,450 44.1

College graduate 1,011 30.7
graduate school 6 0.2

Adapted from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6.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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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항목의 비중은 품질, 맛, 안전성, 가격이 각각 35, 33, 13, 12%로 나타나 품질과 맛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건
강 관심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평균 3.8점으로 응답자의 건강에 대한 중요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응답자중 1인 가구 비율은 18%이며, 응답자 나이의 평균은 51세, 중앙값은 50세이다. 국산 쇠고기 선호도는 86%로 
높은 편이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한 미국산쇠고기 선호도는 평균 2.9점으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
다(Table 3).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종속변수는 향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의향이다. 리커트 5점 척도로 향후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Table 4는 분석모형에 이용된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7개의 변수 중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 분석요인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격은 맛, 안전성, 품질, 건강관심도에서 음(-)의 값을 
나타냈으며 1인가구와 나이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맛, 
안전성, 품질, 건강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맛은 안전성과 품질, 건강관심
도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안전성은 품질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유의하다. 1인가구의 경우 건강관심도에서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이에서는 양(+)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선택요인은 2014년과 비교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014년 대비 선택요인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가격이 요인의 중요도가 하락하고, 맛과 품질이 상승하여 가격보다 맛과 품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최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지만 품질이 좋은 미국산 냉장육의 소비량 증가와 연관 지어 볼 수 있으며 이는 
고품질의 외국산 냉장 쇠고기는 국산 쇠고기와 시장에서 완전히 차별되지 않기 때문이다(Lee et al., 2016). 따라서 이와 같

Table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variables.
Factor Price Flavor Satety Quality Single household Health concerned Age
Price 1.000
Flavor - 0.26* 1.000
Satety - 0.14* - 0.27* 1.000
Quaity - 0.27* - 0.51* - 0.28* 1.000
Single hosehold 0.07* - 0.02 - 0.01 - 0.03 1.000
Health concerned - 0.11* - 0.05* 0.05* 0.08* - 0.17* 1.000
Age 0.06* 0.003 - 0.02 - 0.04* 0.13* - 0.02 1.000
* mean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a 95% confidence level.

Fig. 5. Most important factors in purchasing livestock products. Adapted from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6.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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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축산물 소비트렌드의 고급화는 미국산 냉장육 수입량을 증가시켜 한우와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한우의 경쟁력
과 자급률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Fig. 5).

향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의향 또한 2014년에 비해 큰 변화가 나타났다. 2016년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1%로 2014년에 비해 20%p 감소하였다. 반면에 ’먹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4년에 비해 8%p 상
승한 33%로 나타났다. 향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의향 변화는 FTA에 따른 관세율하락으로 인한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하락, 냉장육 수입증가로 인한 품질향상, 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Fig. 6).

Results and Discussion

분석결과

분석결과 향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의향은 가격과 맛을 중시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국산에 비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
은 미국산 쇠고기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안전성을 중시할수록 향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의향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3년 광우병 파동 이후 떨어졌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가 10년 이상 시간
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고 동시에 최근 국내 대규모 구제역 발생(2010; 2014; 2016)(KAHIS, 2018) 등 빈번한 대규모 가축
질병으로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1인 가구 변수의 분석결과 향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
의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1인 가구인 경우 미국산 쇠고기 소비를 더 선
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 관심도는 Kang and Song (2015)의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2013

년도 식품소비행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선호는 건강관심도 성향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2016년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 분석결과 건강관심도가 높을수록 향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의향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향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의향이 높은 응답자가 안전성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건강에 대한 고려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Table 5).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대한 변수를 ‘나이’와 ’나이²’으로 나누어 이차방정식 형태가 유의미한 결과값
을 갖는지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나이’ 변수의 경우 양(+)으로 ’나이²’은 음(-)으로 유의미한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이러

Fig. 6. Future willingness to eat US beef. Adapted from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6.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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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뒤집힌 U자 모형으로 특정 세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특정 세대 이후 연령
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비선호하는 값을 나타낸다. 아래 Fig. 7을 살펴보면, 특정 세대는 45세를 전후하여 나뉘고 있으
며 이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30 - 45세 일수록 소비의향이 증가하고 45세 이상부터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원인은 젊은 세대일수록 수입산 먹거리에 많이 노출되어 비교적 거부감이 적고, 45세 이상부터 먹거리에 대한 

Fig. 7. Age of sampling distribution. Adapted from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6.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2016.

Table 5. Estimate result.

Variable
Future willingness to eat US beef

Estimate Standard error Odds ratio
Estimate Standard error

Price focus   0.482*** 0.151 1.619*** - 0.151
Flavor focus   0.380*** 0.130 1.463*** - 0.130
Safety focus   0.299** 0.147 1.349** - 0.147
Quality focus   0.097 0.129 1.102 - 0.129
Single household   0.229** 0.094 1.257** - 0.094
Monthly average household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 0.134 0.123 0.875 - 0.123
Between 2 and 4 Million won - 0.103 0.093 0.902 - 0.093
Between 4 and 5 Million won   0.073 0.110 1.076 - 0.110
Health concerned   0.228*** 0.060 1.256*** - 0.060
Age   0.0707*** 0.020 1.073*** - 0.020
Age² - 0.0008*** 0.000 0.999***   - 0.0002
y  2   0.0715 0.554 1.074 - 0.554
y  3 - 1.590*** 0.553 0.204*** - 0.553
y  4 - 3.117*** 0.555 0.044*** - 0.555
y  5 - 7.051*** 0.584 0.001*** - 0.584
LR chi²   109.954***
*p < 0.1;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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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산 쇠고기 소비의향에 대한 품질 중시 성향 및 가구소
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onclusion

본 연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향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고 국내산 쇠고기 생산자에 대한 시사점과 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6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원자료(KREI, 2016)를 이용하였으며, 소비자의 주
관적 평가에 대한 순위를 종속변수로 하여 설명변수가 이러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는 순위 로짓 모형
(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해 향후 쇠고기 소비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은 수입개방화 이후 쇠고기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산
의 수입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에는 광우병 파동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선호도 분석은 국내 
쇠고기 생산자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미국산 쇠고기 소비의향이 높은 집단은 
가격과 맛을 중시하여 가격대비 만족도(맛)를 중시하는 소비자로 나타났다. 소득증대 및 식문화발달 등에 따라 소비자들
이 ’맛’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위가 상
대적으로 맛이 뛰어난 냉장육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냉장육의 수입은 특히 국내산 한우와 
시장이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에(Lee et al., 2016) 국내 쇠고기 생산농가가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
고기와 차별되는 맛과 원가 절감을 통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
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영비절감 및 유통단계 축소로 원가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건강관심도와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일수록 미국산 쇠고기 소비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의 결과를 볼 때, 
광우병 파동 이후 하락했던 미국산 쇠고기 신뢰도가 차츰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축산관련 안전문제들이 빈번히 발생되면서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
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식품소비행태 조사를 통한 국내산 쇠고기 소비의향 분석(Kang and Song, 2015)에서는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추구 성향이 더욱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국내 축산물에 대한 방역체계 개선과 HACCP인증 및 친
환경한우생산, 축산물이력제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잦은 축산
물안전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동물복지(Animal welfare) 인증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2018년 7월 동물복지 소비자 인식조사결과에서 인증 달걀의 인지도와 구매경험 모두 크게 올랐는데, 이는 동물복지 인증 
달걀의 안전성 인식이 높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한우농가도 동물복지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
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미국산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포함하지 않는 변수인 ‘1인 가구 여부’ 변수와 ‘나이’ ‘나이²’ 변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소
비선호의 새로운 특징들을 발견하였다. 분석결과 1인 가구이며 젊은 세대(30 - 40대)일수록 미국산 쇠고기 소비의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수입 농산물에 친숙한 젊은 세대가 중장년층보다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를 선호하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육류수출협회(U.S. meat export federation, USMEF) 한국지사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소
비증가세 기조를 유지시키기 위해 각종 요리학교와 푸드트럭 지원, 시식행사 개최 등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친숙도를 높이고 있다(USMEF, 2018). 국내 쇠고기 생산 및 유통업체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
와 최근 트렌드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의향이 높은 소비자들이 가격을 중시하는 성향이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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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내산 쇠고기 생산 또한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미국산 쇠고기는 맛, 가격, 안전성이라는 현대 소비자의 기호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현실 트렌드에 

발맞춰 국내 쇠고기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과거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불거졌던 미국산 쇠고기의 안
전성에 대한 인식 문제 역시 다양한 여건 변화로 안전성 인식 측면에서 국산쇠고기의 비교우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다. 새로운 세대와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국산 쇠고기 경쟁력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설문문
항에서 국산 쇠고기 선호자와 미국산 쇠고기 선호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국산과 미국산 선호요인을 직접 비교
분석하지 못한 점이다. 추후 연구목적에 맞게 설문 문항을 재구성하여 후속연구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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